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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, 한국노총 주최 �‘2019년 제1차 통일위원회’ 참석





중증 질환 조합원·가족 돕기 프로젝트 �대상자 추천 마감





 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은 1월 21일(월)부터 23일(수)까지 2박 3일간 2019년도 노동조합 사업방향을 위한 사업지원실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. 이는 2019년도 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일정을 비롯, 중점 추진사항과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. ��  김해관 위원장 “지난 해 미진했던 제도 및 �  복지 채우는 데 주력, 충분한 근거 마련해 �  좋은 결과 도출하자”강조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워크숍에 앞서 “올해 사업계획은 지난 해 미진했던 부분을 채우는 데 주력함은 물론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현장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하고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내야 한다”고 주문했다. ��위원장은 이어 “만반의 태세로 KT 상황뿐 아니라 경쟁사 및 노동계 전반의 이슈 검토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”이라며 폭 넓은 접근을 지시했다. 한편 노동조합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최종 입장과 2019년도 사업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. ����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(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통일위원장)은 1월 21일(월)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‘2019년 제1차 통일위원회’에 참석하여 2018년도 사업 및 평가를 보고받고 2019년 통일사업에 대해 논의했다. ��최장복 조직실장 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주요 통일사업으로 3월 ‘2019 통일일꾼 전진대회’ 4월 ‘4.27 통일대행진’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각급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로 협의했다. ����노동조합 상근 간부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조합원 가족 중 장기 입원환자 및 중증 질환자 등 어려운 조합원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대상자 추천이 1월 22일(화) 마감됐다. ��22일 현재 각 지부별 추천인원은 배정인원의 1.5배수인 95명이며, 중앙본부 심사를 통해 최종 총 64명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. 성금 전달은 설 직전인 1월 말까지 지급 완료된다.





http://kttu.or.kr/


제13-160호, 2019년 1월 22일(화)








노동조합, 2019년 사업방향을 위한 워크숍


중점 사업계획 및 추진 정책 등 제반사항 논의










